다카야마의 역사: 다카야마성

가나모리 나가치카(1524~1608)가 다카야마성을 건축한 해는 1588년이다.
나가치카는 오다 노부나가(1534~1582)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까지 천하의 정권을 손에 넣은 3명의 무장을 모두 섬겼다. 나가치카는 히데요시를 위해 당시까지 히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무장 미쓰키 요리쓰나(1540~1587)를 공격해 그의 성이었던 마쓰쿠라성을 함락시키고, 그 포상으로 히다번의 지배권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미야가와 강과 에나코 강이 만나는 해발 687m의 곶에 다카야마성을 쌓았다.
일본의 성에 존재하는 혼마루(정치의 장으로 성주의 거처가 있던 장소)는 가장 안쪽의 약간 높은 대지에 위치했고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가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카야마성의 천수각에는 수십 개의 방과 목욕탕,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다실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손님을 대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다카야마는 약 100년간 가나모리 나가치카의 후손이 통치했다. 그러나 1692년, 막부가 가나모리 가문을 가미노야마번(현재의 야마가타현)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후 3년간은 가나자와 지역의 유력 다이묘였던 마에다 가문이 다카야마를 다스렸다. 이후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막부가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기에 이른다.
성은 돌담 등 대부분이 해체되었지만, 일부 건물은 보존되어 이축되었다. 막부가 다카야마를 직접 지배하던 시기에 관공서로 이용되었던 ‘다카야마 진야(高山陣屋)’의 나가야(長屋: 기다란 주택)는 다카야마성의 쌀창고를 옮겨 지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홋케지 절의 본당도 다카야마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